
		
			[image: Cover image]
		

	
    
      
        
          	
          	
        

        
          	
        

        
          	
            [ Article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 Vol. 23, No. 9, pp.1747-1755
        

        
          	ISSN: 1598-2009			
					(Print)
				2287-738X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2

        

        
          	Received  27 Jul 2022
Revised  23 Aug 2022
Accepted  29 Aug 2022

        

        
          	
            DCS_2022_v23n9_1747

            DOI: 
            https://doi.org/10.9728/dcs.2022.23.9.1747
          
        

        
          	
            미디어의 다양성과 세대별 이용분석	:	재난 상황 중심으로 
          
        

        
          	
            Jeong-Yoon Lee1 ; Hae-Seog Hwang2 ; Hyuk Son3 ; Sang Jeong4, *


          
        

        
          	1Master’s Course, ICT Convergence Safety Major,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Ph.D’s Course, ICT Convergence Safety Major,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3Master’s Course, ICT Convergence Safety Major,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4Professor, ICT Convergence Safety Major,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Diversity of Media and Usage Analysis by Generation : Focused on disaster situations 
          
        

        
          	
            이정윤1 ; 황해석2 ; 손혁3 ; 정상4, *


          
        

        
          	
        

        
          	1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석사과정

        

        
          	
        

        
          	2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박사과정

        

        
          	
        

        
          	3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석사과정

        

        
          	
        

        
          	4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교수

        

        
          	
            Correspondence to: *Sang Jeong E-mail:  safepeople@cau.ac.kr
          
        

        
          	
Copyright ⓒ 2022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중 세대별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미디어를 확인하여 미디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재난 상황과 관련된 기사, 문헌 및 국가 통계 자료를 통해 전통미디어인 TV와 뉴미디어인 SNS에 대해 당시 활용한 미디어가 무엇이며,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세대별로 평상시 및 재난 상황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10~40대는 스마트폰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여겼으며, 50대는 2014년 일상생활의 경우와 2016년 재난 상황의 경우 TV를 필수적으로 여겼으나, 2020년 일상생활의 경우와 재난 상황의 경우 스마트폰을 가장 필수적으로 여겼고, 60대 이상은 2014년, 2016년, 2020년 일상생활의 경우와 재난 상황의 경우에서 변함없이 TV를 필수적으로 여겼다. 이렇게 도출된 세대별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세대별 미디어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edia utilization plan by identifying media that are essential in generational disaster situations among various media. Through articles, literature, and national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actual disaster situation, it was confirmed what media used at the time and what influence it had on TV, which is traditional media, and SNS, which is new media, was derived by generation. According to the study, smartphones were considered essential not only in daily life but also in disaster situations, while TVs were considered essential in daily life in 2014 and 2016 but smartphones were considered essential in 2020 and disaster situations.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media by generation derived in this way, a plan to use media by generation to prevent and respond to disasters was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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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현재 미디어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로의 확장으로 인해 세대별로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가 다르며, 하나의 미디어 내에서도 장르 및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다양성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1].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이 세대별로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과 피해복구를 돕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및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한 재난 분야의 활용에 주목받고 있다[2]. [3] 정민경은 위기 대응 매뉴얼과 재난대응 홍보물을 통해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연령계층별 인지반응을 알아봄으로써, 연령대별로 효과적인 유형을 확인하였듯이, 더 나아가 재난 사례를 통해 세대별 미디어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침몰, 코로나19 범유행까지 안타깝고 끔찍한 재난 상황을 세기에 걸쳐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미디어를 활용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재난 상황과 관련된 기사, 문헌 및 통계 내용을 기반으로 세대별로 당시 활용한 미디어가 무엇이며,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세대별로 필수적으로 여기는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지속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예방,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신속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미디어의 다양성
      
        2-1 미디어의 정의
        미디어는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존재한다. [4] 이미나, 양승찬, 서희정은 전통 미디어의 대표로 뉴스를 선정하고, 뉴미디어의 대표로 카카오톡을 선정하여 같은 내용의 가상 기사를 전통적인 신문 기사 형식과 소셜미디어의 대화체 이야기 정보 방식으로 제작해 신문 기사 조건과 소셜미디어 조건에 활용했다. 뉴스의 이해정도를 정보 기억과 구성의 2가지 측면으로 분석지표를 사용해 소셜미디어 뉴스 정보 전달 방식에서의 뉴스 이해의 특성을 관찰했다. [5] 이승희, 송진은 소셜미디어의 의제가 수용자 의제와 미디어 의제의 복합적 특성을 가진다는 데 주목하고,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에 대해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소셜미디어와 전통 미디어를 대표하는 전통적 방송 뉴스 속성의제 간에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렇듯 전통 미디어는 신문, 편지, 라디오, TV와 같이 기존의 대중 매체로 쌍방향이 아닌 단일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는 미디어를 말하며, 뉴미디어는 유튜브, 블로그, 가상현실, SNS (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 신문과 같이 기존의 대중 매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동시성과 쌍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말한다. “New”라는 용어는 기존 대상에 비해 새롭다는 의미로, 시간이 흐르면서 뉴미디어를 뜻하는 대상도 변화하게 된다.

      

      
        2-2 TV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6] Napoli의 미디어 다양성의 분류체계를 보면, source, content, exposure 다양성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내용 다양성에서 프로그램 장르를 논하고자 한다. [1] 주창윤은 TV 장르를 뉴스, 시사 보도, 다큐멘터리, 생활 정보, 토론, 교육과 문화예술, 어린이,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음악 쇼, 퀴즈와 게임쇼, 인포테인먼트, 영화, 코미디, 스포츠 광고와 기타로 총 16가지로 분류하였고, [7] 심상대, 김현주는 드라마, 예능·오락, 보도·교양으로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장르 내에서 재난과 관련된 주제 및 컨셉을 다루고 있다. 그 예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집중적으로 뉴스를 전달하기도 하고, 재난사고 예방 정책에 관해 토론을 하기도 하며, ‘위기 탈출 넘버원’을 이을 ‘생존자들’이라는 재난체험 예능이 등장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일깨우고 있다. TV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재난 상황을 전달하며, 만약 재난에 직면하였을 경우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3 스마트폰 역할 및 영향력
        유튜브는 2008년 1월 23일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18일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트위터는 2011년 1월 18일에 공식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여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8] 홍주현은 유튜브가 언론사의 뉴스를 확산시키는 공식적인 채널의 역할과 지진 상황을 보여주는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비공식적 채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9] 정규진, 김용희, 송민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상의 행위자 네트워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결과,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 중 트위터는 행위자 간 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페이스북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관계구조를 통해 알아냈다. 다양한 SNS 속에서 재난 상황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Ⅲ. 미디어의 역할 및 영향력
      
        3-1 미디어의 역할
        [10] 곽천섭, 이양환은 재난의 특성(종류, 재난에 대한 인식)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SNS가 재난 정보 전달 채널로서 가능성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조성은, 정규진, 박한우는 2011년 일본 대지진에 대한 트위터 활용을 분석해 초기에는 감정적인 글들이었지만 점차 줄어들었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로를 받길 선호했으며, 전통 미디어나 정부 등 공식기관의 정보보다 개인이 만들어낸 정보에 더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미디어는 정보 전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외에도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를 생산, 수정 및 공유를 하여 정보 매개자로서 정보 제공을 하며, 투표나 인터뷰로 자신의 의견을 확산시키고 사회정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통합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외적 이슈와 자연환경을 감시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영상을 올리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SNS에 생각을 공유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미디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듯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3-2 미디어의 영향력
        여러 미디어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면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되었고, 미디어를 통해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추모하는 곡을 만들기도 하고, 연예인이나 배우가 드라마, 예능에서 생활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습을 비춰 긍정적 영향을 선도한다. SNS를 통한 생중계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즉시 소통이 가능하여 대응력 향상에 보탬이 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전으로 5G,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끌어가는 요소가 된다.

      

    

    

  
    
      Ⅳ. 국내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재난 상황시 미디어 활용 사례 분석
      
        4-1 국내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현황 분석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더욱 미디어 이용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KISDI STAT Report 코로나, 미디어 지형을 바꾸다’ 내용 중 2019년(6,029명 대상), 2020년(6,375명 대상) 하루 평균 TV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간 및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국내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11].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전통 미디어를 대표하는 TV 활용을 다루며, 또한 2019년과 2020년의 시청 시간 비교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코로나19 전·후에 변화되는 국민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루에 TV를 시청함에 있어, ‘20대’의 시청 시간 감소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거나 같은 양상을 보였고,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평균 18분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전통 미디어인 TV의 시청 시간이 현저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Fig. 1. 
				
          

          
            Average TV program viewing time per day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스마트폰 활용을 다루며, 또한 2019년과 2020년의 시청 시간 비교로 구성되어 이는 코로나19 전·후에 변화되는 국민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있어,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10대’에서 눈에 띈 증가세를 보여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뉴미디어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전 세대 걸쳐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전통미디어를 대표하는 TV와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스마트폰의 연령별 시청 및 이용 시간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별로 의존하는 미디어가 다름을 시사한다.

        
          
          

          Fig. 2. 
				
          

          
            Average time spent on smartphone per day
          
          

          

        

      

      
        4-2 대구 지하철 참사 미디어 활용 사례 분석
        
          1) 미디어의 활용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피해자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해 상황을 알려 구조 요청 및 신고를 하거나 마지막 연락을 남기는 데 활용되었고, 국민은 TV의 뉴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추후 지하철 영상을 봄으로써 급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문을 읽으며 원인,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였다.

        

        
          2) 미디어의 영향력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방방재청이 출범되었으며, 2004년부터 매년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하철 가상체험을 제공하였다. 안전 메카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 함양 및 안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상재난체험시설 등을 갖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2008년에 개관하였다.

        

        
          3) 세대별 피해자 현황 및 2003년 TV 장르별 시청 실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인명피해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그림3]에서 피해자에 대해 부상자와 사망자로 나눴다. 넓게는 10~30대까지 피해자 수가 많고, 주 피해자는 20대로, 출근 시간 및 졸업 시즌까지 겹쳐 승객들로 붐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과 일반인이 포함된 20대는 90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26.7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직장인과 일반인이 포함된 30대는 67명으로 19.88%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졸업 시즌을 맞은 학생이 포함된 10대는 48명으로 14.2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부상자 151명, 사망자 186명으로 총 33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12].

          
            
            

            Fig. 3. 
				
            

            
              The current status of victims of the Daegu Subway Disaster by generation in 2003
            
            

            

          

          2003년 당시 TV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03년 TV 시청행태 연구’에 따라, 연령별 지상파TV 장르별 시청 정도를 ‘전혀 안 본다’를 1점, ‘별로 안 본다’를 2점, ‘보통’을 3점, ‘자주 본다’를 4점, ‘매우 자주 본다’를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구해 2003년 당시 TV 장르별 시청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13].

          10대 607명을 대상으로 ‘음악, 쇼’, ‘토크쇼’가 1위(3.62점), ‘드라마’가 2위(3.47점)를 받았고, 20대는 264명을 대상으로 ‘뉴스 및 보도’가 1위(3.68점), ‘드라마’가 2위(3.44점)였고, 30대는 280명 대상으로 ‘뉴스 및 보도’가 1위(4.07점), ‘드라마’가 2위(3.39점)였으며, 40대는 237명 대상으로 ‘뉴스 및 보도’가 1위(4.28점), ‘드라마’가 2위(3.35점)이며, 40세 이상은 214명 대상으로 ‘뉴스 및 보도’가 1위(4.19점), ‘드라마’가 2위(3.63점)였다. 10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는 TV로 ‘뉴스 및 보도’를 많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세월호 침몰 미디어 활용 사례 분석
        
          1) 미디어의 활용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당시, 피해자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 문자메시지와 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황을 알려, 구조 요청 및 신고를 하거나 마지막 연락을 남기는 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세월호 침몰 당시 18통의 신고 전화 중 13통이 119로 전화를 하였고, 해경 신고전화번호인 122로는 5통만이 연락되어 평소 미디어를 통한 해양 안전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TV의 뉴스 등으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지만, 보도에 있어 오보라는 큰 실수로 인해 혼란과 침울함을 겪기도 하였으며, 구조 현장을 생중계 촬영으로 보도되면서 어선들이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하였다.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마지막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서 그 당시 기울어지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 트위터로 ‘세월호 인명구조 실시간 정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2) 미디어의 영향력
          해양의 선박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운항관리자를 늘렸으며, 세월호 추모곡 작곡가 윤민석은 ‘약속해’, ‘기억해 그리고 사랑해’, ‘잊지 않을게’, ‘얘들아 올라가자’ 등의 세월호 추모곡 음원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실종자들 모두 돌아오기를 바랬고, 한국가상현실(주)에서는 선박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가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3) 세대별 피해자 현황 및 2014년 스마트폰 활용 실태
          세월호 참사 희생자·미수습자 304명 전체 명단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그림4]를 보면, 피해자는 실종자와 사망자로 나눴다.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관련 사람들,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으로 모인 사람들, 일반인, 선원 등이 탑승하였고, 그 중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포함된 10대가 250명으로 82.2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교사, 선원 등이 포함된 20대가 16명으로 5.26%를 차지하며, 60세인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 사람들이 포함된 12명이 3.95%의 비중을 차지한다. 실종자 9명, 사망자 295명으로 총 30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14].

          
            
            

            Fig. 4. 
				
            

            
              The current status of victims of the Sewol ferry sinking by generation in 2014
            
            

            

          

          2014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라, 어제(조사 전날) 이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정보 검색 및 자료 수집 면에서 ‘건강/의료’, ‘날씨’, ‘교통/지도’, ‘기사 검색’, ‘학습/교육’ 항목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는 ‘e-mail’, ‘SNS’, ‘메신저(카카오톡)’, ‘인터넷전화’ 항목에 대해 세대별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15].

          10대 629명, 20대 909명, 30대 1,090명, 40대 1,064명, 50대 681명, 60세 이상 1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모든 세대가 비중은 달랐지만 정보 검색 및 자료 수집에 대해 1위는 ‘기사 검색’이며, 2위는 ‘날씨’였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모든 세대가 비중은 달랐지만 1위는 높은 비율로 ‘메신저(카카오톡)’였고, 2위는 ‘SNS’였다. 또한 10대와 20대의 메신저 이용률이 각각 93.8%, 9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세월호 침몰이 발생했던 2014년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있어 ‘기사 검색’을 하였고,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4 코로나19 범유행 미디어 활용 사례 분석
        
          1) 미디어의 활용
          2019년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당시, 중국 의사 리원량은 SNS 단체 대화방에 ‘우한 시내에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고, 이는 인터넷에 급속히 전파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후에 직접 영상을 SNS에 올려 자신의 상태와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렸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한국에는 2020년부터 급속히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이에 TV의 뉴스에서 확진자 현황을 알려주며, 생활 방역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도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인식 개선에 일조하였다.

        

        
          2) 미디어의 영향력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정보 및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관련 앱이 등장하였다. 한국은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마스크 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비스형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기업(PaaS –TA 얼라이언스), 시민 개발자 커뮤니티, 웹·앱 개발 기업이 협업하여 15일 만에 앱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간 재고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었다[16]. 이에 국내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신문 매체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성공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한국의 높은 ICT 수준이 대국민 서비스를 높인 결과라고 호평했다. ‘코로나 100m’ 앱은 확진자가 방문한 곳 100m 내 접근 시 알림을 보내주고, ‘코로나맵’은 확진자별 동선이 지도 위에 색깔별로 표시해준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변화시켰고, 집에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으로 OTT (over the top) 보기 등 미디어 활용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범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는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법을 개정하였다.

        

        
          3) 세대별 피해자 현황 및 2020년 코로나19 정보습득 매체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그림5]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확진자와 사망자로 나눴다. 비교적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20대~60대까지 피해자 범위가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50대가 11,602명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18.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확진자 61,769명, 사망자 917명으로 총 62,68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17].

          
            
            

            Fig. 5. 
				
            

            
              Current status of victims of COVID-19 by generation in 2020
            
            

            

          

          코로나19 범유행이 된 2020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내용 중 코로나19 관련 정보습득 매체를 통해 세대에 따라 어떤 미디어로 정보를 습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18].

          10대는 511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83.1%)’이 1위, ‘TV(14.8%)’가 2위이며, 20대는 91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83.3%)’이 1위, ‘TV(12%)’가 2위이고, 30대는 98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71.3%)’이 1위, ‘TV(24.4%)’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40대는 1,08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60%)’이 1위,‘ TV(36.2%)’가 2위를 차지하였다. 50대는 1,131명을 대상으로 ‘TV(57.9%)’가 1위, ‘스마트폰(40.1%)’이 2위이며, 60대는 768명을 대상으로 ‘TV(78.2%)’가 1위, ‘스마트폰(20.5%)’이 2위를 차지하였고, 70세 이상은 640명을 대상으로 ‘TV (96.1%)’가 1위, ‘스마트폰(3.2%)’이 2위를 하였다.

          10대에서 40대까지 비중은 다르지만, ‘스마트폰’이 1위를 차지하였고, ‘TV’가 2위를 차지하였다. 50대부터 ‘TV’가 1위를 차지하였고, ‘스마트폰’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70세 이상은 ‘TV’가 96.1%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대별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세대별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미디어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Ⅴ. 세대별 미디어 이용분석
      
        5-1 일상생활 시 필수적인 매체 인식조사
        세대별로 생활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대해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미디어가 다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내용 중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과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내용 중 코로나19 범유행을 겪은 2020년의 일상생활 시 필수적인 매체 인식조사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세대별로 일상생활 시 필수적으로 여기는 미디어를 살펴보고자 한다[19][20].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2003년 당시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뛰어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년까지 ‘TV 시청 행태 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TV 시청 행태 조사는 인식조사보다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부가적으로 휴대전화 모바일 서비스 및 인터넷 활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고령화사회를 반영하여 70세 이상 항목이 추가되었고, 2014년에는 6,240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6,0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매체 인식 조사([그림 6])에 따르면, 10대~40대는 비율은 다르지만 ‘스마트폰’을,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TV’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미디어라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매체 인식 조사([그림 7])에 따르면, 10대~50대는 비율은 다르지만 ‘스마트폰’을, 6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TV’를 가장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미디어라고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2014 media awareness survey essential for daily life
          
          

          

        

        
          
          

          Fig. 7. 
				
          

          
            2020 media awareness survey essential for dailylife
          
          

          

        

      

      
        5-2 재해·재난 상황 시 필수적인 매체 인식조사
        재해·재난 상황 시에도 세대별로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미디어가 다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내용 중 이 항목이 처음 만들어진 2016년과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내용 중 코로나19 범유행을 겪은 2020년의 재해·재난 상황 시 필수적인 매체 인식조사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세대별로 재해·재난 상황 시 필수적으로 여기는 미디어를 살펴보고자 한다[21][22].

        한국 지진 중 가장 강력했던 5.8 규모의 경주지진을 2016년에 전 국민이 겪고 재난 상황 시 미디어 활용에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이 항목이 추가되었고, 2016년에는 7,385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6,0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처음 추가된 2016년의 재해·재난 상황 시 필수적인 매체 인식 조사([그림 8])에 따르면, 10대~40대는 비율은 다르지만 ‘스마트폰’을,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TV’를 재난 상황 시에서 가장 필수적인 미디어라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의 재해·재난 상황 시 필수적인 매체 인식 조사([그림 9])에 따르면, 10대~50대는 비율은 다르지만 ‘스마트폰’을, 6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TV’를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수적인 미디어라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2016 disaster required media awareness survey
          
          

          

        

        
          
          

          Fig. 9. 
				
          

          
            2020 disaster required media awareness survey
          
          

          

        

      

      
        5-3 재난 상황 시 세대별 미디어 활용분석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지 미디어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역할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재난에서의 미디어 활용, 영향력, 세대별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였고, 당시 연도의 매체 이용행태 조사를 활용하여, 세대별 미디어 활용 인식 및 실태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세대별 미디어 활용 인식 및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10대~40대는 스마트폰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여기는 것을 보아, 이를 위해 유튜브에 재난 관련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거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국내외적 재난 이슈를 알려 정보를 제공하고, SNS에 재난 공익광고를 삽입해 지속적인 노출로 경각심을 강화하여 예방해야 한다. 또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고,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을 활용한 재난 대비, 대응 체험 앱 및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앱을 개발하여, 신속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50대는 2014년에 일상생활 시 TV를 필수적으로 여기고, 2016년에 재난 상황 시 TV를 필수적인 매체로 여겼으나, 2020년에 일상생활 및 재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필수적으로 여기는 것을 보아, 변화가 존재한 세대로써 두 매체 모두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0대 이상은 TV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여기며, 그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이었고,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세대보다 라디오와 신문에 대한 언급이 더 존재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재난에 대한 공익광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송출을 하며, 드라마와 예능에서 연예인 및 전문가가 등장하여 재난 소재를 다뤄 시선을 끌어 인식을 개선하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한, 재난 당시 실내일 경우, TV와 라디오로 재난에 맞는 대처방안을 제공하여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과정에서 TV 장르와 스마트폰 SNS 종류의 다양성을 확인하면서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았고, 미디어의 여러 역할과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술적 영향력을 보았으며, 국내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현황을 TV 시청 시간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으로 확인해 세대별 작년 대비 증감을 봄으로써 코로나19 전후 차이를 분석하였고, 실제 재난인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침몰, 코로나19 범유행 사례를 분석하여 당시 미디어의 활용과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또한, 세대별 일상생활 및 재난 상황 시 필수적으로 여기는 미디어 인식조사를 통해 미디어의 특성을 살려 세대에 적합한 예방, 대응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침몰,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점 및 재난별로 사용된 미디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미디어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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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현 재: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안전연구회 사무총장

        2020년～현 재: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전담교수

        ※관심분야：안전교육, AR/VR/XR, 노인안전,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ICT융합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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